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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10년 새 변호사 2배 늘고, 

수임은 월 1건… 

밥벌이 경쟁에 전문성 ‘뚝’ 법무뉴스

10년 새 변호사 수가 두 배로 늘었지만 사

건 수임은 ‘월평균 1건’으로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

이 주로 맡는 소액 사건은 월평균 0.16건으로 

크게 줄었다. 대형 로펌 외에는 변호사 대다수

가 송무(소송 관련 업무) 경험을 쌓아 전문성

을 키울 기회를 얻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따르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수는 2013년 1만 408

명에서 2021년 1만 9618명으로 늘었다. 반면 

변호사 1명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같은 기간 

2.05건에서 1.10건으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3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월

평균 수임 건수는 2013년 0.42건에서 2021년 

0.16건으로 3분의 1가량으로 급감했다. 법률

시장이 대형 로펌 위주로 재편된 가운데 소규

모 로펌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밥벌이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에는 법무사가 주

로 맡았던 등기 업무에 뛰어드는 변호사가 급

증했다. 변호사가 맡은 월평균 등기 업무는 

2013년 0.29건에서 2021년 0.5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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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전국 지방변호사회 단체 중 최

대 규모로 전체 개업변호사 75.3%가 등록돼 

있다. 서울변회의 통계를 대한민국 변호사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지표로 봐도 무리

가 없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평균 수임 건수의 감소는 법

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며 경쟁이 심화됐다는 것 외에 ‘나홀로 

소송’의 정착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분

석이 나온다.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인 없이 

혼자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서 수임 건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사건 10건 중 

7건가량(68.1%)은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진

행한 나홀로 소송이었다. 6년 차 도진수(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에는 온라인

을 통해 법률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특히 소액 민사는 변호사들이 수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전했다.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일회성 단건 수

임도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변호사는 “법률 

플랫폼을 통해 맡은 사건들은 오래가지 않는 

단건성이 많다. 사건을 잘 처리해 의뢰인이 다

른 의뢰인을 소개해 주는 ‘고리’가 단절되면서 

변호사들도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수임 건수가 저조한 변호사들은 법원 인근 

공유 사무실에 공간을 빌려 혼자 업무를 처리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사무직원 없이 

직접 재판 준비, 기록 열람, 자료 복사 등을 처

리하는 것이다. 업무가 몰릴 때는 플랫폼을 통

해 ‘기록 복사 일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개

인 변호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송무 분야를 포기하고 기업 소속 변호

사로 들어가 자문을 맡는 변호사들이 많아진

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 변호사 수는 많아

졌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법률서

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는 이유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국가가 자격 면허

를 통해 서비스 품질과 공급 등을 엄격히 통제

하는 이유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공익성

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서 “지금처

럼 ‘닫힌 변호사 시장’에서 단기간에 변호사가 

과잉 공급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이어 “1인 개업 변호사들의 송무

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법

조인력 수급체계’가 로스쿨 도입 취지에 걸맞

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서울신문)


